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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NGHO 기업
SUNGHO 기업은 200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메모리 칩의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시장 주도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한 가지가 바뀌어가고 있었다. SUNGHO의 주요 사업 라인은 DRAM chips의 제조였다. 그리고 1996년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DRAM의 수요가 급락했다. 수요 하락의 경제적인 결과는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경제 손실은 산업전체의 리스트럭처링을 유발했다. 몇몇 회사들은 R&D, 제작면의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회사들은 DRAM 제조사업의 투자노출을 줄이기 위해 Taiwanese 수탁공장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시장 주도 기업인 SUNGHO는 경쟁업체들만큼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SUNGHO 기업은 고위험의 DRAM 사업에 혼자서 투자를 유지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DRAM 시장의 파동은 SUNGHO의 전략적 도전만이 아니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가장 큰 제조업체인 Int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칩인 새로운 DRAM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메모리 디자인 회사인 Ramb와 제휴를 맺었다. Ramb 디자인은 새로운 산업 표준을 대표한다. 그리고 Intel의 디자인에 대한 열망은 사실상 모든 DRAM 제조업체로부터 강한 저항을 야기했다. 그러나 SUNGHO의 고위간부는 새로운 기회를 나타내는 대체적인 기준에 반대하는 것이 변함없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다각화는 3 가지 전략적 이슈를 나타낸다. 휘발성 메모리 사업 밖에서의 다각화는 산업 전체의 감소에 대한 SUNGHO의 취약성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호의 비메모리 사업의 확장을 위한 이전의 노력은 성공을 방해했다.

2. 반도체 산업의 발전
반도체 산업은 급속하게 변화했고, 그 결과로 한 시대의 우세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우세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우세한 지위가 열렸다. 그들은 반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갔고, 독창적인 칩 디자인은 이 시대 동안 경쟁적인 이익의 유일한 자원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1980년대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했다. 많은 공급 능력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시장에서 우세한 지위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의 수직 통합적인 일본 전자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했고, 메모리 사업과 같은 상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요한 플레이어로 급부상했다. 빠른 도전들에 대응하지 못한 많은 U.S. 회사들은 사업을 접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우세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대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능력을 세움으로써 메모리 사업에서 모험을 시작했다.
1980년대~1990년대, 전반적은 수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급격한 하강을 겪었다. 1995년부터 1990년 사이에, 메모리 사업의 수요의 하락은 급격했다. 거대한 불황이 불어 닥치고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으며 일본 기업들은 휘발성 메모리 사업에 조심스럽고 신중한 투자를 더 많이 했다. 일본 기업들은 거대한 메모리 사업의 비용을 삭감하고, 플레쉬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그들은 또한 logic devices에 더 초점을 맞췄다. 성호와 현대는 메모리 사업에서 우세한 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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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호 전자의 반도체 사업
성호전자는 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이고, 성호 그룹의 핵심이었다. 1999년 성호 그룹의 총 판매는 $83 billion에 육박했다. 성호 그룹은 19개의 다양한 산업과 제휴를 맺었다. 성호 전자는 1969년 흑백 TV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그 후에 전자제품, 반도체, telecommunication equipment사업으로 확장됐다. 성호 전자는 4개의 사업 부서로 구성된다.  (1) 가전 제품 division ; (2) 디지털 미디어 (3) telecommunication (4) 반도체. 성호 전자는 1999년 이익 $3 billion, $22 billion 총 판매를 보고했다. 반도체 부서로부터의 수익은 $9 billion이다.

반도체 사업 구분
1) Memory business
2) System LSI business
3) LCD business

4. 반도체 사업의 발전
성호는 1974년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 강기동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선봉에 서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는 빠르게 파산했다. 성호는 IC chips의 자체 공급의 안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실패한 모험을 했다. 성호는 일본 공급업체들로부터 TV와 다른 가전제품에 쓰이는 chips을 구하기 위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본 공급업체들은 IC chips가 부족했을 때, 그들은 내부 조직을 선호함으로써 그들의 공급을 우선처리 했다. 성호는 성호전자 자회사를 완전히 소유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로 착수시켰다. 그 자회사는 SUNGHO Semiconductor로 이름 지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제품은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칩이었다. 성호 그룹의 멤버십은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제 상황을 향상시키지 않았다. 특별한 기술적 전문지식 없이 엔지니어들은 일본에 의존. 직원들은 클린 룸을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다. 완제품은 수많은 결함을 가졌다. 수확량은 정말로 낮았다. 심지어 성호 전자는 성호 반도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피했다. 성호 반도체는 자기 자본이 대폭 감소했고 1997년 파산했다.
1984년 DRAM 제조 사업에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두 번째 6인치 diameter wafers 건설을 결정한다. 
1984년 $4에 64K DRAM이 거래됐다. 그러나 1984년 9월 64K DRAM을 팔기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급락했다. 1985년 64K DRAM은 30cents에 거래됐다. 성호의 제조 비용은 $1.30였다. 또한 1985년, TI은 성호에 대해 특허 위반에서 이겼다. 성호는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했다. 성호 반도체는 1986년 $300 million의 누적된 손실을 가졌다. 1987년 DRAM에 대한 성호의 투자는 매수하기 시작했다. U.S. 정부는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를 고발했다. 고소하는 동안 U.S. 정부와 일본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수출 규제 결정했고, 일본 제조업체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감소했다. 그 후에 DRAM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256K DRAM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생산자는 이미 그들의 256K 제품 라인을 감소시켰고, 1M DRAM의 제조 능력에 더 많이 힘을 쏟았다. 256K 생산 라인은 낡아지게 됐다. 대조적으로 성호의 주요 DRAM 제품은 256K chip이 남아있었다. 성호의 이익은 급등했다. 1987년 말, 성호의 이익은 누적된 손실을 없애기에 충분했다.


5. DRAM 산업의 강화된 경쟁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요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사업이 통합되었다. 몇몇 회사들은 DRAM 사업의 규모를 다운시켰다. 몇몇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함께 그들의 운영을 합병했다. 다른 회사들은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제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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